
박유경 회장, 하영리 사무장 

2011-2012 년은  KCWA에게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예산 삭감속에서  필요한 지원금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다양함을 구축하여  캐나다 정부와 주정부 또 지역사회내에 존재성을 재확인하기위해 내부적으

로  단체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현재 우리의 조직을 돌아보고 이사회와 직원의 역할 분담 및 일의 효

율성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행했으며 GOVERNANCE TRANSITION 

COMMITTEE를 새롭게 조직하여 내외부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할 뿐아니라 단체의 운영이 순조

롭게 다음 세대를 포괄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화하기위한 작업을 체계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투명한 단체로써의 KCWA한인여성회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CWA 한인 여성회는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자

원이 부족한 다른 이민자 지역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지난해  정부로부

터 파트너쉽 프로그램 지원금을 확보한 KCWA  여성회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토론토 한인회,  장학재단과 함께   동포사회내 비영리단체들의 사무장 

및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였으며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토론토  Thai 지역사회에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Thai  

직원을 뽑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Thai Community의 지도자들은

KCWA의 이러한 노력에 매우 감사해하고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CWA는  지역사회내에서 자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언제든지 서로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2011년 10월에 개최된 취업박람회에는 26개 주류업체와 3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가하여 주류 

사회의 취업 동향을 알아보고 관심있는 업체와의 상담뿐만 아니라 이력서를 제출하고 직접 인터

뷰에 참가할 수 있는 실제 취업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정

보를 얻음으로써 앞으로 갖게 될 취업의 기회를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습

니다. 지난해 취업박람회를 통해 인력을 고용한 한 업체 관계자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만족할 만

한 결과를 거두었다면서 매년 참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KCWA 한인여성회의 이같은 노력은 한인 동포사회내에서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3월에 열린 아리랑 갈라에는 500여명에 달하는 후원자들이 참석하

여 또 한번의 성공적인 모금 행사를 치루어 낼 수있었습니다   

KCWA 한인 여성회는 앞으로도 양적인 성장에 연연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로써

의 긍지를 지켜가겠습니다 

회장과 사무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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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여성회 

 다운타운 사무실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 레슬리 사무실 

  1133 Leslie St.  

  Toronto, ON  M3C 2J6 

 416.340.1234 

 kcwa@kcwa.net 

 www.kcwa.net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 만들기  - 한 사람씩 

임 무 

추구하는 가치관 

임무를 성취하기 위하여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폭력, 가난,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다. 

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이민자 가족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들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노력을  

  장려한다. 

“이민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도와 

주시는 캐나다  

한인여성회가  

있다는것에 마음이 

따스하게 녹아옴을 

느꼈습니다.” 

토론토 거주 

40대 남성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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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및 추구하는 가치관 

포 용 성 - 개인고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우 수 성 -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 실 성 - 모든 활동에 있어서 투명, 책임, 정직, 전문성을  

                   준수한다. 

존     중 -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개인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호협력 - 내적, 외적으로 팀워크와 상호 협력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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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통계 

서비스 제공 수 

정   착 17,107 

취   업 1,824 

가정 및 사회복지 13,263 

프로젝트 2,706 

합  계 32,194 

서비스 지역 

토론토 70.62% 

욕지역 18.26% 

필지역 3.46% 

듀람지역 0.60% 

할튼지역 1.31% 

광역토론토 외곽 1.77% 

무응답 3.98% 

합  계 100.00% 

서비스 이용자 성별 

여   성 63.67% 

남   성 36.33% 

합   계 100.00% 

서비스 이용자 수 

정   착 1,784 

취   업 527 

가정 및 사회복지 551 

프로그램 1,509 

프로젝트 1,220 

합  계 5,591 

서비스 이용자 연령대 

20대 미만 13.86% 

20 대 12.89% 

30 대 15.97% 

40 대 27.42% 

50 대 14.73% 

60세 이상 13.71% 

무응답 1.42% 

합  계 100.00% 

후원자 

후원자 수 347 

기부금 총액 $130,434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수 901 

자원봉사자 시간 6,137 



2011-2012 회계년도는 전년도에 이어 캐나다 연방 이민성이 제시한 새로운 정착프로

그램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목적

을 성취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했던 한 해 였다. KCWA 는 캐나다 연방 이민성의 장

기 목표인 "캐나다 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과 진정한 캐나다 시민을 도모" 한다는 취지

를 한인 커뮤니티에 재 인식 시키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이민자들의 사고변화 유도와 사고변화를 통한 캐나다 정부의 

장기 목표 달성을 포용하는데 중점적으로 주력했다. 

이러한 연방 이민성의 목표달성 포용과 더불어, 모든 이민자들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KCWA 는 2011년 5월 레슬리 사무실을 오픈하여 

다운타운 사무실과 두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기존의 순회서비스

를 유지하고 확대 시킴으로 해서 GTA 및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서비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폭넓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다. 

또한, KCWA 의 폭넓은 서비스는 지역을 뛰어넘어 캐나다의 한인커뮤니티에 서서히 뿌

리내리고 있음을 괄목하게 주목할 수 있었다. KCWA 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가 

GTA 뿐만이 아닌 그 외의 지역, 오타와, 킹스턴, 서드버리, 런던, 벌링턴, 해밀턴, 워터

루, 구엘프, 윈저 및 나이아가라, 좀 더 나아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메니

토바,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에서 까지 그리고 한국, 미국만이 아닌 싱가폴에서도 있었

다. 한 KCWA 서비스 이용자는 밴쿠버로 이사가는 날 아침 KCWA 를 실제 방문하여 감

사의 인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다.   

 

"저는 서드버리에서까지 KCWA 서비스를 받기위해 작년에 방문 했었습니다. 작은 도움

이 필요할 땐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작년에 하루를 계획하여 아

내와 함께 KCWA 를 방문했었습니다. 바쁘고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사무실의 분위기와 

신뢰감이 느껴졌던 KCWA 의 모습은 저와 제 아내에게 마음에 큰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캐나다에 기댈곳이 있다는 안도감이 사뭇 지쳐있는 저희들의 삶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밴쿠버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꼭 한번 뵙고 감사인

사를 드리고 가고 싶어서 KCWA 에 들렀습니다. 저희가 밴쿠버로 이사가도 KCWA 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 라고 말씀 하셨다.  

 

정착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또한 KCWA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자

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새 이민자가족 및 청소년들의 

캐나다 사회경험과 참여를 통하여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하

였다.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자원봉사 경험이 취업으로 연

결되는 기회를 얻기도 했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취업교육을 위한 진로결정에 도움

이 되기도 했다.  특히 노숙자 쉼터인 Scott Mission 과 Good Sheppard Centre에서는 

KCWA 자원봉사팀의 성실함과 헌신을 인정하며 한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

아가고 있다. 

정착/자원봉사/사회복지 서비스 

“바쁘고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사무실의 분위기와 

신뢰감이 느껴졌던 

KCWA 의 모습은 

저와 제 아내의 마

음에 큰 힘을 심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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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협력 서비스 

취업은 한 개인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임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캐나다에 이민온 한인들의 장기목표인 “캐나다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기 (To integrate successfully into Canadian society) “를 이루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취업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KCWA 는 지난 2011-2012 년도에 1800 명이 넘는 일대일 상담을 위한 방문고객, 전화 

상담 요청자 및 세미나 참여자들에게 캐나다 취업 성공에 필요한 전략, 취업 훈련 프로그램, 

캐나다식 이력서 작성 및 인터뷰 준비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취업을 위한 첫 걸음

은 “나자신과 고용주에 대한 이해”로 부터 시작된다라고 믿는 KCWA는, 내방객들이 과거 학

력이나 직장 경력을 통해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무엇인지 먼저 면밀하게 검토하게 돕는 한

편 “고용주의 필요”를 간파하여 내가 가진 자원으로 어떤 혜택을 고용주에게 가져올 수 있는

지 이력서에서 그리고 인터뷰에서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별히 한인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무엇보다도 캐다다 한인사회

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

하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한편, 각 분야 취업에 성공한 한인 이민자를 초청하여 성공담을 

나누게 함으로써 살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인 구직자들에게 “나도 하면 할 수 있

다.”라는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한국경력 살리는 취업 전략”, “캐나다 

기능직 소개” 등의 세미나에 초대된 로저스나 토론토 시, 개스회사 등에 근무하는 한인들로 

부터 취업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그 실예이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한인구직자에게 한자리에서 여러 회

사에서 나온 인사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같은 날 개최했던 “인사담당자

들에게서 직접 듣는 성공적인 취업전략 세미나”를 통해 TD은행, Bagg Technology, Home 

Depot등에서 나온 인사담당자 및 Deloitte 와  Carlton 호텔에서 근무하는 한인 직원들로 부

터 살아 있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80명 가까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도 했다.  KCWA 취업박람회는 또한 단순히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

의 기회로 연결되기도 했는데, 실례로 참가한 K은행 및 T 업체 등에서 실력을 갖춘 인재를 현

장에서 만난뒤 차후 면담을 통해 고용함으로 KCWA 취업박람회가 구직자와 고용주의 필요를 

연결시켜주는 고용산실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에는 또한 전해에 발행된 취

업정보집을 보강하여 취업정보집 증보판을 발행함으로써 한인 구직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직

종에 관련된 취업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인의 취업을 도운 성공담은 취업박람회장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대일 상담 또

는 세미나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캐나다식 구직 노하우를 전수받은 한인들중 듣고 배운 

것을 구직 현장에서 실천하여 취업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한다.  구인광고에 맞

추어 이력서 작성하는 것에서 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취업 전과정을 지원하여 성공한 P씨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구인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고, 몇차례의 인터뷰 및 시험을 통과하여 

캐나다 정부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합격해 감격해 하는 40대 후반의 한인여성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 사람이 취업 하면 취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사회가 직간접적으

로 그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취업은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선결되어야할 개인적, 사회

적, 국가적인 핵심 과제이다.  건강한 사회의 밑 바침이 되는 취업 성공을 위해 개인, 사회 기

관 및 국가가 각각 할 일이 있다.   KCWA는  취업 서비스를 통해  한 개인의 취업을 도움으로

써, 개인의 자기 실현을 돕는 동시에 건강한 한인 사회 건설, 나아가서는 캐나다내 한인의 위

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캐나다 한인 동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진할 것이다.   

“취업을 위한  

첫 걸음은  

“나자신과  

고용주에 대한 

이해”로 부터  

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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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 회계년도의 캐나다 한인 여성회 가정 상담실은 개인의 행복이 가정의 행

복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한인동포 여러분 들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힘쓴 한 

해였다.   

가정 상담실은 캐나다로 이민 와서 언어, 문화, 사회제도 등이 한국과 다른 캐나다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더해,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또는 가정폭력이라는 고통까지

도 겪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첫째,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대일 가정 상담을 

하여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가정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존중하면서, 그 분들이 다시 행복한 시기를 되

찾을 때까지의 과도기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둘째, 가정

문제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하여 당면한 가정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셋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가정폭력

에 대처하는 방법,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예방

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아동 상담을 원하시는 부모님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상담의뢰 사유에는 아동들의 정서불안으로 인한 문제행동들이 많았다. 표면

상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들에는 컴퓨터 중독, 공격적 행동 이었다. 어떤 아동들은 이

러한 문제 행동의 결과로 정학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 정서불안이 야뇨증

으로 나타나는 아동도 있었다.  아동들이 경험하는 정서불안의 근본 원인은 사회환경

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심리 불안이었다.  가정 상담실에서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상담으로 개인 미술치료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집단 상담을 제공하였다.  그중에

서도 모자가 함께하는 공동 미술작업이 정서불안을 완화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2011년에도 남성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총 101번의 남성 방문상담을 수행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6%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남성 상담은 대부분이 가정폭력의 가해자 상담이었으며, 부부간 갈등

에 대한 상담도 많았다. 아동과 남성에 대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KCWA 가정 서비스가 한인 여성뿐 만 아니라 캐나다 한인 사회 전체를 지원하는 서비

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진행된 셀프헬프 모임에서는 미술심리 치료를 통해

서 구성원들이 성숙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하여, 구성

원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가족의 생계와 자녀 교육의 책임을 

모두 지고 있는 구성원들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원하여,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서

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그룹 구성원간에 친교를 두껍게 하면

서도, 그룹 구성원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구성원 각

자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2011년에도 KCWA 가족상담실은 총 8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가족구성

원간 이해의 중요성을 알리고 캐나다 한인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노인학대 예방' 세미나에서는 가족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분노 

조절 및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배우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트레스 이완>과 <자기반영>이란 주제로   ‘미술치료 워크숍’과 <그림을 통한 

우리아이 마음 이해하기>, <효과적인 대화법>, <자녀를 돕는 부모 되기> 란 주제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워크숍’을 열어 많은 한인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가정 서비스 

“아동들이 경험 

하는 정서불안의 

근본 원인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심리불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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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프로젝트는 16세에서 24세의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들의 숨은 재량이 발휘되고 이들의 이야기들이 건강하게 표출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키워가는데 공헌 할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희망하며 궁극적으로는 여

성폭력이라는 어두운 사회의 한 모습을 밝은 모습으로 전환하

고자 희망을 가지고 시작된 KCWA 한인여성회의 특별프로젝트

이다. 2010년 4월에 캐나다 정부 Status of Women Canada와 

NABI Women’s Network의 후원을 받아 시작된 이후, FEM 프

로젝트는 교육프로그램인 동료지도자 훈련과 예술 프로그램인 

Essay Contest와 Video Contest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목적을 

실현해 왔고, 5회의 동료지도자 훈련을 통해 63명의 동료지도자들이 탄생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62개의 지역

사회 워크숍이 진행되어, 800여명이 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FEM 워크숍의 혜택을 받았다.  

FEM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역사 속에 가슴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대표적 여성폭력 사례인 일본위안군 문제와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사례들을 살펴보아 우리의 젊은이들

이 벗어나기 힘든 폭력의 관계를 갖기 전에 건강한 이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고, 이들에게 자신감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젝트 후반에 진

행된 FEM Essay Contest은 여성 폭력이라는 무거운 과목에 대한 젊은이들의 감성을 글로 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금까지 FEM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에게 또 한번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 3월 31일

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FEM Conference를 진행했으며 그동안 FEM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시고 참가자들을 뒷

받침 해주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저녁만찬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감과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FEM 프로젝트   

NFF 프로젝트 -  가정 폭력 예방 프로젝트 

NFF “We Care!” 프로젝트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NFF

(Neighbours, Friends & Families) 캠페인의 일환으로써 온타리오 주의 이민 및 

난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캠페인이다. KCWA 한인여성회는 한국 커

뮤니티와 태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본 프로젝트를 시작

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 “We Care!” 프로젝트는 각 커뮤티니별로 두 차례

의 동료지도자 교육훈련을 진행하였으며 각 교육은 20시간의 교육 과정과 최소 

1회의 지역사회 워크샵을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든 동료지도자들은 자신

의 능력, 성별, 나이, 성적 취향, 문화, 가족 가치관, 의사 소통 능력에 따라 가정

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수료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에 대한 지

식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아웃리치와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태국 커뮤니티에서 총 66명의 동료지도자들이 모든 훈련 과정을 수료하

였으며 14회에 걸쳐 지역사회 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알렸고 

219명을 대상으로 19회의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가정폭

력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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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는 커뮤니티의 다양한 분야의 여러기관들과 협력 또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보다 강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동포사회에 제공할 수 있었다.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장소제공,  커뮤니티 미디어

의 KCWA프로그램과 서비스 홍보, 프로그램지원을 위한 각 기관과 기업, 단체들의 전문인들, 이 모든 협력

은 기관의 역량증대에 큰 힘이 되었다.  특별히 태국 커뮤니티와의 협력관계는 동료지도자 교육과 워크숍

을 통하여 소수민족 이민사회에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을 갖게하였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긍정적인 이민사회 형성에 함께 나아가고 있다. 

PGP 프로젝트 

상호협력과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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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얼 TV, 아리랑 TV, Asian 

Community AIDS Services,  Bagg 

Technology Resources, 몬트리얼 은행, 

캐나다 동포신문, 한국인,Care Centre 

for Internationally Educated Nurses,  아

동보호국, 가톨릭 아동보호국, 크리스찬

월드, 토론토 총영사관, Deloitte, Delta 

Hotels and Resorts, Direct Energy, 

Duca Financial Services,  Enterprise 

Toronto, GBC, G4S Secure Solutions 

(Canada) Ltd., 갤러리아 수퍼마켓, 

Gibson House Museum, GIVE & GO, 교

육신문, 한국일보, 교차로, U-VINK, VC 

Financial, Volunteer Toronto,  Wat 

Yaniviriya 2 Buddihist Temple, 영락교회,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온타리오 

주 정부의 지원으로 KCWA 캐나

다 한인여성회가 한인장학재단과 

토론토 한인회와 제휴하여 공동 

주관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

젝트는 한인사회의 여러 단체들

의 운영효율 신장과 단체간의 연

계활동을 통한 한인 커뮤니티의 전체적 역량 강화

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1,2 

단계에서는 워크숍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마지막 3 단계에서는 앞의 성과를 살려 다양

한 활동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타리오 주에는 약 200여 개의 

한인 비영리 단체가 현존하고 있

다. 그러나 각각의 좋은 취지와 

열정으로 발족한 이들 중 상당수

가 재정과 인력 지원 등의 현실적

인 기반이 영세하여 많은 어려움

을 격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논의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며 그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여 여러 단체들과 서로 다른세대들

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인사회의 도약을 위해 함

께 노력하고자 한다.  

Towards a Common Goal - Project Overview 

Phase 1: KCWA 
(2월~ 7월2012) 

Phase 2: KCSF 
(8월2012 ~ 1월2013) 

Phase 3: KCCA 
(2월2013 ~ 1월2014) 

사무장 (실무책임자)  

트레이닝 워크숍 

이사회 임원 (관리책임자)  

세미나 & 워크숍 

커뮤니티 파트너십  

워크숍 

Multilingual community Interpreter  

Service Centre, , North York Commu-

nity House, 북부토론토 한인번영회, 

North York Library, 온타리오 한인실업인

협회, Paragon Security, Protrans, Ritz 

Carlton Hotel, Rogers, 예수성심천주교

회, Scott Mission, Settlement worker in 

school, 신한은행, SUCCESS Seoul 

Office, TD 은행, Thai Christian Church 

of Canada, Thai Radio Canada, Thai 

Society of Ontario, Thai Trade Office 

Toronto, Thornhill Secondary School,  

Toronto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YMCA 

of GTA Newcomer Information Centre 

Good Sheppard Centre, Griffin Centre, 

해밀턴 한인회, 해밀턴 연합교회, Hart-

man Public School, H마트, 홍푹정신건

강협회, Humber College, Immigrant 

Women’s Health Centre,  Toronto Pub-

lic Health, Upland LINC, 토론토 한인회, 

한인변호사협회, 한인 사회 비영리 단체 

네트워크, 한국관광공사, 한인장학재단, 

캐나다한국교육원, 외환은행, 코리아타운

BIA, 부동산캐나다포스트, Lattitude, 리

빙플러스, Micro Skills and World Ser-

vice Cargo, 모모, MTCU, NFF Thun-

derbay, North York Civic Centre, The 

Home Depot, Tim Hortons,  UPS, 워털

루 한인회, WES, 우먼파워, 여성신문, 



재정보고  

아리랑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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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Women
Canada

Condition féminine 
Canada

Bank of Montreal

수  입 2012 2011 지  출 2012 2011 

정부 지원금 653,071 622,278 급여 602,184 552,835 

기금모금 및 기부 134,825 139,321 모금 활동 40,753 49,344 

복권 수입 8,589 - 프로그램 진행비 44,221 58,190 

회비 2,120 2,620 렌트 40,954 32,184 

프로그램 수입 3,855 12,290 사무실 경비 11,749 6,994 

이지 및 기타 2,241 2,002 전문인 사례 9,008 3,844 

합  계 804,701 778,511 통신 7,056 4,391 

보험 6,927 4,623 

정부 지원금 2012 2011 통역비 0 6,997 

Status of Women Canada 32,913 31,044 회의 및 컨퍼런스 4,286 4,046 

Ontario Women's Directorate 30,315 - 은행 수수료 932 1,424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부 65,952 58,855 커뮤니티 지원 1,433 1,950 

온타리오 주정부 파트너쉽 그랜트 10,320 - 홍보 989 1,711 

토론토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26,535 26,535 합  계 770,492 728,533 

재외동포재단 3,779 5,074 

연방이민성 319,768 323,998 

온타리오 주정부 지역사회 복지부 163,489 176,772 

합  계 653,071 622,278 

캐나다 한인 여성회 
재정보고서 

2012년 3월 31일 결산 

2012 2011 

자산 

유동자산 

     현금 250,941 195,655 

     현금-외부 제한 27,083 22,160 

     미수금 9,324 4,940 

     정부지원금 미수금 53,482 53,351 

     GST/HST 환급 10,601 9,018 

     선불금 5,426 6,522 

356,857 291,646 

예치금 51,458 50,490 

소유권 및 비품 27,805 37,959 

436,120 380,095 

부채 및 순자산 

유동부채 

     미지급금 및 미불 부채 14,906 5,761 

     연기된 정부지원금 106,660 78,535 

121,566 84,296 

순자산 

     투자된 소유권 및 비품 27,805 37,959 

     복권 기금 21,565 15,235 

     외부에서 제한된 기금 5,518 6,925 

     운영기금 259,666 235,680 

314,554 295,799 

436,120 380,095 



2011-2012 이사진과 직원  

여성회 도움을 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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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박존, 엄현무, 이원규, 하영리, 류윤상, 진남학, 갈보리 아파트, 이혜성, 토론토 한인회, 최현숙, 김용자, 정동환, 박춘일, 도산재단, 

박철만, 정리사, 터치캐쉬, 박사이몬, 이정국, 양한민, 김진순, 아룬 프라새드, 재숙 마틴, 한인장로 성가단, 이정렬, 최수진, 장주희, 

이명노, 이정숙, 백규희, 김은주, 최경애, 윤설병, 갤러리아, 최기선, 고정숙, 이정준, 박용화, 김지인 김영희, 전해순, 윤정자, 김인희, 

최성학, 이진영, 유시준, 백성자, 이용례, 조성진, 이승남, 신윤수, 신순자, 심수복, 박샤론, 정미경, 이경자, 석정애, 공장헌, 안귀란, 

송숙, 최은정, 유동환, 한국식품, 이영희, 이미영, 이태우, 임동란, 전소현, 김경태, 이경복, 김미령, 이진실, 오재명, 심애경, 신호준, 

박정민, 김광숙, 고지영, 육종문, 박정규, 김클레어, 김데이빗, 김저스틴, 장존, 김캐롤라인, 김근래, 이코니, 김선희, 개리 리차드, 최

백란, 글로발뷰, 조경자, 백은영, 백데니엘, 민에드워드, 조스테파니, 여브라이언, 이필립, 김조쉬, 정수진, 임제이슨, 최린다, 김그레

이스, 윤제인, 김준,  박존, 정다니엘, 김소영, 장인하, 박피터, 김종수, 정존, 강토마스, 김광수, 채제임스, 박브라이언,  이헬렌, 정레

스리, 전지니, 박조셉, 박베로니카, 정명주, 이은경, 오병천, 박주연, 장영, 주선영, 램제니, 이재락, 박의균, 이선희, 김민주, 김룻,  

치영은, 김록키, 하케빈, 유그레이스, 이베니, 얼티비, 변릭, 김예슬, 한균환, 손동휘, 김아연, 이은주, 이유정, 이정훈, 윤상예, 김관

수, 조현주, 이영선, 정경애, 이아이린, 조스탠, 김영, 김미쉘, 최영자, 안리차드, 김선영, 수레베카, 구자선, 박정자, 김선, 권화정, 노

혜성, 위튼 재순, 김유니스, 백니콜,  박스텔라, 배 그레이스, 교시 이케다, 이마크, 김성희, 민선옥, 이순영, 신아나, 유연자, 윤철종, 

유케네스, 김리차드, 이윈스톤, 이건, 조순옥, 이캐롤라인, 김캐서린, 유상희, 이게일, H마트, 정재연, 이도영, 이로사, 이지나, 김멜

리사, 최로버트, 메하 무라리, 김예니, 김매리, 최진학, 김재익,  정S.C.  칼 C.R., 최광식, 안주영, 토론토 총영사관, 조써니, ,장희옥, 

김클라라, 정영훈, 정성, 박마이클, 박유경, 김경희, 박부남, 박에스더, 김조셉, 안에스더, 장한나, 박마틴, 심에드워드, 김동엽, 김종

준, 최정희, 어두선,  카터스, 강보희, 임희승, 박상희, 박상우, 김한이, 강한자, 문희배, 김정실, 이수성, 하진선, 스테파니 디브리스, 

찬캐런, 권선영, 왕피비, 이조셉, 신복실, 김광연, 박조나단, 김이수정, 조필립, 장학재단 외 다수. 

물품기증자 
손영숙, 김경희, 정명주, 엄아가다, 서울 석세스, 이은경, 이한복, 주선영, 안귀란, 박주연, 서은숙,강영옥, 홍인자, 엄현무,  양순비, 

예수성심성당, 신시아 폰, 토론토 한인회, 하정자, 이영희, 박사이몬, 갤러리아,  스카이 여행사, 이토비코 퀼트협회 외 다수   

스폰서 
TD 은행, 몬트리얼 은행, 크레인 그룹, 아리랑 TV, 프린트랜드, 아모레, 21세기 부동산, 창스커텐, 대한항공, 외환은행, 중앙약국,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 협회, 스코샤 은행, 신한은행, 한국일보, 문병주, 김동환 

2011-2012 Board and Staff 

Donors and Spo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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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rs  
John Park, Hyun Moo Eoum, Won Kyu Lee, Younglee Ha, Yun Sang Ryu, Nam Hak Jin, Calvary House Co., Hyesung Lee, KCCA, Hyun 
Sook Choi, Yong Ja Kim, Dong Hwan Jung, Choon Il Park, Dosaan Foundation, Chul Man Park, Lisa Chung, Touch Cash Ltd., Simon 
Park, Jeong Guk Lee, Han Min Yang, Jin Soon Kim, Arun Prasad, Jai Sook Martin, Korean Elders, Choir, Chung Ryul Yi, Su Jin Choi, 
Joo Hee Chang, Myungnoh Lee, Jeong Sook Lee, Kyu Hee Pack, Eunjoo Kim, Kyung Ai Choi, Solbyung Coveley, Gallleria, Ki Sun Choi, 
Chung Sook Koh, Joung Joon Lee, Yong Hwa Park,   Jee Yin Kim, Young Hee Kim, Hae Soon Chun, Chung Cha Yun, In Hee Kim, 
Sung Hak Choi, Jin Young Lee, Shi Joon Yoo, Sungja Paik, Yong Rye Lee, Sung Jin Cho, Seung Nam Lee, Youn Soo Sin, Soon Ja 
Shin, Soo Bok Shim, Sharon Park, Victoria Chung, Kyung Ja Yi, Jeong Ae Seok, Jang Heon Gong, Sook Song, Eun Jung Choi, Dong 
Hwan Yu, PAT, Young Hee Lee, Meeyoung Lee, Tae Woo Lee, Dong Ran Rim, So Hyun Jeon, Kyung Tae Kim, Kyung Bok Lee, Mi 
Ryung Kim, Jhin Shil Lee, Jae Mung Oh, Aekyoung Sim, Ho Jun Shih, Lily Jungmin Diep, Kwang Sook Kim, Ji Yeong Koh, Jong Moon 
Youk, Jung Kyu Park, Claire Kim, David Kim, Justin Kim, John Chang, Caroline Kim, Geun Lea Kim, Connie Lee, Sonhi Kim, Gary 
Richards, Mary Choi, Global View Inc., Kyong Ja Cho, Eunyoung Baek, Danielle Paik, Edward Min, Stephanie Cho, Brian Yeo, Josh Kim, 
Soo Jin Chung, Jason Yim, Linda Choi, Grace Kim, Jane Yoon, Jun Kim, John Pak, Daniel Jong, Sohyoung Kim, In Ha Jang, Peter Park, 
Edward Kim, John Chung, Thomas Kang, Kwang Su Kim, James Choe, Brian Park, Hellen Lee, Leslee Chung, Jinny Chun, Joseph 
Park, Veronica Park, Myoung Ju Jung, Eun Kyung Lee, Byung Chun Oh, Ju Youn Park, Young Jahng, Sun Young Ju, Jenny Lam, Jae R. 
Lee, Eui Kyun Baik, Sunhee Yi, Carol Kim, Ruth Kim, Young Eun Chi, Rockey Kim, Kevin Ha, Grace Yoo, Benny Yi, All TV, Rick Byun, 
YeoSeol Kim, Kyun Hwan Han, Dong Hwi Son, Ahyon Kim, Eunjoo Lee, Yoo Jeong Lee,  June Choi, Sang Ye Yoon, Kwan Soo Kim, 
Hyun Ju Judy Cho, Young Sun Lee, Kyung Ae Jeong, Irene Lee, Stan Cho, Young Kim, Michelle Kim, Young Ja Choi, Richard Ahn, 
Sunyoung Kim, Rebecca Su, Ja Sun Ku, Jung Ja Park, Sun Kim, Hwa Jung Kwon, Hea Sung Noh,  Jasoon Whitten, Eunice Kim, Nicole 
Paik, Stella Park, Grace Bai, Kyoshi Ikeda, Mark Lee, Sung Hee Kim, Sonok Min, Soonyoung Lee, Anna Shin, Yearn Ja Yoo, Cheoljong 
Yoon, Kenneth Yoo, Richard Kim, Winston Lee, Kun Lee, Soon Ok Cho, Caroline Lee, Katherine Kim, Linda Yoo, Gail Lee, Hmart, Jae 
Yon Jung, Regina Lee, Rosa Yi, Jina Lee, Melissa Kim, Robert Choi, Meha Murali, Yeni Kim, Mary Kim, Jin Hak Choi, Jaiki Kim, S.C. 
Chung, C.R. Karl, Kwang Sik Choi, Jacqueline An, Korean Consulate General, Sonny Cho, Hee Ock Chang, Clara Kim, Young Hoon 
Jeong, Sung Jung, Michael Park, Yoo Kyung Park, Kyung Hee Kim, Bu Nam Park,  Esther Park, Joseph Kim, Esther Ahn, Hannah 
Chang, Martin Park, Edward Shim, Dong Yub Kim, Jong Jun Kim, Jung Hee Choi, Doo Sun Eo,  Carters Professional, Bohee Kang, 
April Lim, Sang Hee Park, Sang Woo Park, Hani Kim, Han Ja Kang, Hazel Moon, Janet Kim, Soo Sung Lee, Jin Sun Ha, Stefanie 
DeVries, Karen Chang, Sun Young Kwon, Phoebe Wang, Joseph Lee, Bok Sil Shin, Kwang Yun Kim, Janathan Park, Soo Jung Kim-Lee, 
Philip Cho, KCSF, Anonymous. 

In-Kind Donors 
Young Sook Son, Kyung Hee Kim, Myoung Ju Jung, Agatha Um, Seoul SUCCESS, Eun Kyung Lee, Han Bok Lee, Sun Young Ju, Kwi 
Ran Ahn, Ju Youn Park, Eun Sook Seo, Youngoak Kang, In Ja Hong, Hyun Moo Eoum, Soon Bi Yang, Sacred Heart of Jesus Perish, 
Cynthia Pon, KCCA, Jung Ja Ha, Younghee Lee, Simon Park, Galleria, Skyline Tours, The etobicoke Quilter, Printland, Anonymous.   

Sponsors 
TD Bank, BMO, The Crane Pheasant Group, Arirang TV, Printland, Amore, 21 Century New Concept Ltd, Chang’s Drapery House Ltd., 
Korean Air, Korea Exchange Bank, Medcentral Pharmacy, OKBA, Scotia Bank, Shinhan Bank, The Korea Times Daily,                   
Byung Choo Moon, Dong Hwan Kim 




